CFP 교재 연례개정 내용(재무설계원론)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0
	하12

~하1
	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국내뿐 … 있는 요소가 된다
	[첨부1] 참조
	내용수정

	24
	상8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8호).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8항).
	오타수정

	25
	상6
	금융상품자문업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실행됨에 따라
	문구수정

	43
	하3
	2014년 말 약 157,586명이었던 자격인증자들이 2021년 말에는 203,312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말 약 157,586명이었던 자격인증자들이 2022년 말에는 213,002명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수정

	44
	그림
	그림 1-2

2009 

2020 192,762
	그림 1-2

(2009 삭제)
2022 213,002
	그림수정

	44
	하3
	약 46%가 은행권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험권이 약 16%, 
	약 44%가 은행권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험권이 약 15%, 
	통계수정

	44
	표
	1-8. CFP 자격인증자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은행 1,505(45.6%) 보험 514(15.6%) 증권 430(13.0%) 보험대리점 등 279(8.4%) 일반 575(17.4%) 계 3,303
	1-8. CFP 자격인증자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은행 1,454(43.9%) 보험 501(15.1%) 증권 440(13.3%) 보험대리점 등 291(8.8%) 일반 625(18.9%) 계 3,311
	통계수정

	92
	하4
	* 통계청 자료(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 우리나라 전국 가계의 자산 평균 50,253만원

- 이 중 11,319만원은 금융자산(총자산의 22.5%)

- 실물자산은 38,934만원(총자산의 77.5%)
	* 통계청 자료(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 우리나라 전국 가계의 자산 평균 54,772만원

- 이 중 12,126만원은 금융자산(총자산의 22.1%)

- 실물자산은 42,646만원(총자산의 77.9%)
	통계수정

	93
	그림
	50,253 47,240 11,319 6,440  

38,934 40,800

77.5% 22.5%
	54,772 47,240 12,126 6,440  

42,646 40,800

77.9% 22.1%
	그림수정

	93
	하8
	김재무씨 가계의 총자산은 우리나라 전국 가계의 평균 자산보다 약 3천만원 정도 적고, 금융자산은 전국 가계 평균보다 4,879만원 적지만 실물자산은 1,866만원 더 많음
	김재무씨 가계의 총자산은 우리나라 전국 가계의 평균 자산보다 약 7.5천만원 정도 적은데 금융자산은 전국 가계 평균보다 5,686만원, 실물자산은 1,846만원 더 적음
	문구수정

	94
	상8
	* 통계청 자료(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 우리나라 전국 가계의 부채 평균 8,801만원

- 이 중 담보대출은 5,123만원, 신용대출은 966만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63만원, 임대보증금 2,283만원, 기타 366만원
	* 통계청 자료(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 우리나라 전국 가계의 부채 평균 9,170만원

- 이 중 담보대출은 5,381만원, 신용대출은 1,008만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원, 임대보증금 2,367만원, 기타 343만원
	통계수정

	94
	상12
	전국 평균보다 4,877만원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 
	전국 평균보다 4,617만원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 
	금액수정

	94
	그림
	8,801 10,000 5,123 10,000 966 63 2,283
	9,170 10,000 5,381 10,000 1,008 71 2,367
	금액수정

	95
	상9
	• 직전연도 전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 41,452만원
	• 직전연도 전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 45,602만원
	금액수정

	95
	그림
	41,452 37,240
	45,602 37,240
	금액수정

	105
	하6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연평균가계소득(경상소득)은 6,125만원으로 이 중 62.9%는 근로소득이었고, 사업소득은 18.5%였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의 경우 1,294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1/5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 소득5분위의 경우 14,208만원으로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연평균가계소득(경상소득)은 6,414만원으로 이 중 64.3%는 근로소득이었고, 사업소득은 18.1%였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의 경우 1,323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1/5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 소득5분위의 경우 14,973만원으로
	통계수정

	106
	그림
	6,125 1,294 2,950 4,844 7,325 14,208
출처: 통계청(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6,414 1,323 3,080 5,036 7,649 14,973
출처: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수정

	107
	그림
	재산소득, 432만원(7.1%)
공적이전소득, 602만원(9.8%)
사적이전소득, 101만원(1.6%)
사업소득, 1,135만원(18.5%)
근로소득, 3,855만원(62.9%)
출처: 통계청(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소득, 426만원(6.6%)
공적이전소득, 600만원(9.4%)
사적이전소득, 103만원(1.6%)
사업소득, 1,160만원(18.1%)
근로소득, 4,125만원(64.3%)
출처: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수정

	108
	그림
	2,766 1,121 1,918 2,647 3,398 4,744
1,122 144 421 736 1,232 3,078
출처: 통계청(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547 1,195 1,759 2,383 3,131 4,266
859 168 417 679 1,008 2,022
출처: 통계청
	그림수정

	109
	그림
	(단위: 만원, %)
식료품, 868(31.8) 주거비 330(12.1) 교육비 397(14.5) 교통비 254(9.3) 의료비 186(6.8) 통신비 168(6.1) 기타 지출 663(24.3)
세금, 368(32.8)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380(33.9) 이자비용 193(17.2) 가구간 이전지출 135(12.0)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46(4.1) 
출처: 통계청(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
식료품(15.8) 음식숙박(14.2) 교통비(11.6) 주거비(11.0) 의료비(9.2) 의류신발(6.3) 기타 지출(31.9)
세금(33.8)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33.8) 이자비용(17.6) 가구간 이전지출(11.6) 비영리단체 이전지출(3.3) 
출처: 통계청
	그림수정

	111
	그림
	55.3 97.5 75.8 64.5 55.8 42.6
출처: 통계청(2021가계금융복지조사)
	67.3 134.3 83.2 74.5 68.0 52.6
출처: 통계청
	그림수정

	112
	상2
	• 총유입 중 기타유입을 제외한 금액
	• 총소득 = 총유입 중 기타유입을 제외한 금액
	문구삽입

	112
	하6
	김재무씨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86.7%로, 전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55.3%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시킴. 소득이 3분위와 4분위 중간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소득 3분위의 평균소비성향 64.5%와 4분위 평균소비성향 55.8%와 큰 차이가 있음.
	김재무씨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86.7%로, 전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67.3%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시킴. 소득이 3분위와 4분위 중간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소득 3분위의 평균소비성향 74.5%와 4분위 평균소비성향 68.0%와 큰 차이가 있음.
	%수정

	129
	표
	• 전국 3분위 계층 평균소비성향(64.5%)보다 높음
	• 전국 3분위 계층 평균소비성향(74.5%)보다 높음
	%수정

	138
	그림
	연초 현금흐름(BGN)
	연초 현금흐름(BEG)
	오타수정

	208
	하7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31.7%, 가구수는 약 664만 가구로 대표적 가구 유형이 되었다. 2019년 대비 약 50만 가구 증가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33.4%, 가구수는 약 717만 가구로 대표적 가구 유형이 되었다. 2019년 대비 100만 가구 이상 증가한
	통계수정

	209
	표
	2010

	삭제
2021년 21,448 33.4 28.3 19.4 14.7 4.1 2.3
	표수정

	211
	하10
	의하면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은 1,844.9조원으로 전기대비 36.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계대출이 1,744.7조원으로 약 94.6%를 차지했으며, 가구당 보유 부채 평균은 약 8,801만원 정도로
	의하면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은 1,870.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계대출이 1,756.8조원으로 약 93.9%를 차지했으며, 가구당 보유 부채 평균은 약 9,170만원 정도로
	통계수정

	212
	하11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에 속하는 취약차주는 전체 차주의 6.2%를 차지하고,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2.6)에 의하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에 속하는 취약차주는 전체 차주의 6.3%를 차지하고,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였다.
	통계수정

	215
	표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신속채무조정은 30% 이하)
	문구수정

	215
	표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3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문구삽입

	218
	상7
	2020년 국내 한부모가구의 수는 1,533천가구로 전년 대비 4천가구 증가하였으며, 모+미혼자녀 가구가 981천 가구, 부+미혼자녀 가구가 282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내 한부모가구의 수는 1,510천가구로 전년 대비 22.7천가구 감소하였으며, 모+미혼자녀 가구가 974천 가구, 부+미혼자녀 가구가 278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수정

	218
	표
	2015

	삭제
2021 21,448 1,510(7.0)
	행삭제
열추가

	218
	하7
	통계청(2021)에 의하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02.2천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510.4천원)의 7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21)에 의하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5.3천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416.9천원)의 5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수정

	219
	표
	표 5-6
	[첨부2] 참조
	표수정

	240
241
	박스
	[참고] 정책대출
	[첨부3] 참조
	내용수정

	243
	표
	2016
2020년 9.3 22.1 32.8 38.8 69.2 66.7 60.7 4.6 6.0 5.9
출처: 통계청(2021)
	삭제
2021년 23.4 32.8 39.2 41.9 82.0 73.1 64.6 6.8 7.0 6.3
출처: 통계청(2022)
	표수정

	251
	하10
	건강보험통계연보(2021)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2020년 연간 보험급여비는 1,271,256원이며,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도 309.5만명으로 전체의 6.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20년 노인진료비는 37조6,135억원으로 2016년 대비 1.5배가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891만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63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관절염 471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44만명, 당뇨병 334만명, 신경계질환 317만명, 간의 질환 185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인당 2021년 연간 보험급여비는 1,352,083원이며,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도 351.8만명으로 전체의 7.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21년 노인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 2017년 대비 1.5배가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2,007만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70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관절염 500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75만명, 당뇨병 356만명, 신경계질환 343만명, 간의 질환 19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수정

	253
	표
	2020년 18.5 63.0 2.0 6.7 32.0 40.6 18.8 20.9 30.4 4.1 35.5 9.0
2021년 17.0 62.9 2.2 10.1 32.1 38.8 16.8 21.1 30.1 4.5 35.1 9.2

전년차 -1.5 -0.1 0.2 3.4 0.1 -1.8  -2.0 0.2 -0.3 0.4 -0.4 0.2
출처: 기계금융복지조사(2021)
	2021년 17.0 62.9 2.2 10.1 32.1 38.8 16.8 21.1 30.1 4.5 35.1 9.2

2022년 16.9 62.9 2.4 7.9 32.6 39.1 18.1 22.4 30.4 5.2 33.6 8.4
전년차 -0.1 0.0 0.1 -2.2 0.5 0.3 1.3 1.3 0.3 0.7 -1.5 -0.8
출처: 기계금융복지조사(2022)
	표수정


[첨부1] 20페잊 하 12~하1. 내용수정
가. 금융환경의 변화 
최근 금리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저금리 기조에 개인 및 가계는 주식과 가상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고조되었고 이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도 증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 정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재무교육을 받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재무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각국의 양적완화와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인한 공급병목현상의 심화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전과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축소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금융환경에 맞춰 진행되어 온 가계의 재무의사결정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재무에 대해서도 재무설계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첨부] 220페이지 표. 표수정
표 5-6. 한부모가구 현황
	구분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전체 가구 대비)

	월평균소득
	416.9만원
	245.3만원 (58.8%)

	자산
	50,253만원
	12,800만원 (25.5%)

	부채
	8,801만원
	1,853만원 (21.1%)


출처: 여가부(20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첨부3] 240페이지 박스. 내용수정
	[참고] 정책대출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①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④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2. 보금자리론
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대출상품이다.
① 신청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② 대상주택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③ 대출한도
· LTV 70%~DTI 60% 한도(최대 3억6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과열지역, 투가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④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며,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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